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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하부 작물 연구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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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영농형 태양광은 농경지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영농과 발전을 동시에 하면서 영농 소득과 발전 소득을 얻는 형태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태양광 분야에 포함되며,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를 위해 정책을 준비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시범사업이 2016년 12월부터 시작되어 작목, 수량 등을 단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하부 환경 및 작물 생육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재료및 방법]
영농형 태양광시설은 작은 태양광발전 모듈을 고정형태로 여러 개를 분산 배치한 분산고정형과 큰 태양광발전 모듈을 움직이

는 형태로 배치한 독립지주추적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하부 환경은 영농형 태양광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일조 시간, 일조 빈도, 온도 등에서 다르고, 기존에 연구된 차광 및 일조부족 연구 환경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한 일본의 벼 생육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벼, 보리 등의 작물이 차광시기와 

차광정도에 따라 수량, 품질 등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본에서 영농형 태양광 하부 벼 생육은 비차광, 중차광, 강차광 수준으로 이삭수가 52.3% 감소, 단백질함량은 1.3% 증가, 완
전미율은 6.3% 감소를 보였다. 국내 차광 및 일조부족 연구에서 벼는 품종마다 출수기 지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도복저항성 

등에서 차이를 보였고, 보리는 출수기 감소, 수량 감소를 보였다. 국내에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연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용 작물을 검토하고, 하부 환경과 작물 생산성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최적 재배법 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성을 기반으로 최대 효율의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개발하여 영농 소득과 발전 소득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영농형 태양광 연구는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고

령화 농업인, 귀농인 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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